
S-Oil, 정유 고도화 설비능력 1위
탈황·분해 5만2000배럴 플랜트 준공 … 총 23만9000배럴 확보

S-Oil은 울산 온산공장에 총 사업비 350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초고점도 고유황 벙커C유 탈황·분해 복합

시설을 11월19일 준공했다.

준공한 고유황 벙커C유 탈황-분해 복합시설은 값이 싼 초고점도 고유황 벙커C유를 고가의 초저유황 벙커C

유와 저유황 경유 등 고부가가치제품으로 전환하는 고도화시설로 하루 5만2000배럴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

다.

S-Oil은 복합시설 가동으로 초저유황 벙커C유의 수입을 대체하게 돼 연간 1억달러 가량의 외화 절약효과와

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.

S-Oil은 국내 정유기업 중 고도화시설 비율이 가장 높고, 제2고도화시설의 준공으로 고도화비율을 46%로

높여 생산되는 전제품에 대한 경질화 및 저유황화를 실현하게 됐다.

현재 국내 정유업계의 평균 고도화비율은 약 17% 수준이며 미국, 일본 등 선진국들은 30% 이상의 고도화

비율을 보유하고 있다.

고도화비율은 원유 처리능력 대비 고유황 벙커C유 분해-탈황시설의 비율로 정유기업의 부가가치 시설을 나

타내는 주요 척도로 사용된다.

S-Oil은 이미 가동중인 하루 처리량 18만7000배럴의 벙커C유 분해-탈황시설에 새로 준공된 시설을 합쳐 하

루 23만9000배럴을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고도화시설을 갖추게 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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